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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의

국무조정실 여성가족정책과

과장 양찬희 / 서기관 채명숙

(Tel. 044-200-2332)

* 엠바고 : 즉시 사용
# 공동배포 : 여성가족부

하상숙 할머니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!

- 황 총리, 중국서 거주하다 중앙대병원 치료 중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병문안

- 중국에서 함께 온 할머니 보호자, 한국정부 치료․배려에 감사 마음 전해

□ 황교안 국무총리는 어버이날인 5월 8일(日) 오후, 서울시 동작구 

흑석동 중앙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하상숙

할머니(88세)를 찾아 병문안하고, 보호자와 담당 의료진을 격려하였다.

ㅇ 하상숙 할머니는 17세인 1944년 중국 지역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

고초를 겪고 광복 후에도 중국에서 생활하다, 지난 2월 계단에서 

넘어져 양측 갈비뼈 및 우측 정강이 골절로 뼈가 폐를 찌르는 중상

입어 중국 현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.

ㅇ 하지만, 폐 감염에 따른 호흡장애와 신장 기능 악화로 병세가 위중

해져 평소 조국 땅에서 치료받고 싶어 했던 할머니 염원에 따라,

정부(여성가족부)와 중앙대병원 지원으로 4월 10일 중앙대학교

병원으로 전격 이송됐다.

ㅇ 현재 중환자실에 있는 할머니는 다소 상태가 호전되어 외부의 

자극에 약간씩 반응하면서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의 

의사표현을 하고 있으며, 침상에서의 재활치료를 시작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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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먼저, 황 총리는 하상숙 할머니 보호자들에게 하상숙 할머니가  

오랫동안 타국에서 어려운 생활을 견뎌 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

위로하였다.

ㅇ 그리고, 하루도 고국을 잊지 않고 그리워하셨다고 들었는데 국내로 

모셔와 치료해 드릴 수 있어 다행이고,

ㅇ 빨리 쾌유하셔서 고향도 방문하고, 친인척들과도 만나 고국의 따뜻한

정을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하였다.

□ 황 총리는 중앙대학교병원 김성덕 원장에게 할머니는 나라가 어려운

시기에 온몸으로 고통을 당하신 분으로 정부를 대신하여 최선의 

치료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□ 할머니 보호자들(셋째딸과 둘째사위)은 할머니 치료를 위해 중국에서

같이 왔는데, 한국정부와 병원에서 하상숙 할머니를 따뜻하게 받아주고

치료까지 해줘서 감사하다고 하였다.


